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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재가 장애인 8

명을 심층면접 실시하여 합의적 질적(CQ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3개의 범주에서 14개 영역 및 그에 
따른 48개의 내용에 따라 빈도분석을 하였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심리‧정서적 경험의 어려움은 자신감 결여, 

건강문제 염려, 결혼(재혼) 및 이성문제, 가족관계 어려움, 외로움, 노후문제 염려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경험의 어
려움은 관계의 어려움, 생계문제, 출산·양육문제, 직장생활 어려움, 외출 시 번거로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을 
대처하는 과정으로는 종교기관 모임, 지역사회체계 이용,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체계를 통
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일상생활 어려움, 합의적 질적 분석, 심층면접, 사회복지서비스

Abstract  In this study,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difficulties in their daily lives evaluate. To this end, 
eigh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oul material by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in-depth interviews (CQR) 
method of analysis. The findings in the three categories and therefore the region 14 to 48 depending on the 
frequency analysis. Psychology in everyday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ack of self-confidence and 
emotional experience difficulties, health problems, concerns, marriage (remarriage), and the opposite sex, family 
relationship difficulties, loneliness, worry about aging issues, respectively. So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the relationship, livelihood issues, childbirth and parenting issues, work-life 
difficulties, trouble appeared when going out. Process to deal with these experiences of meeting the religious 
institutions, community system used, was used with the help of the people aroun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veryday life so that you can overcome difficulties that practical help and social 
services to the community through the ongoing support system was required to suggestions.

Key Words : disabled, difficulties in daily, consensual qualitative analysis, in-depth interview Social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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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구조 속에서 다양한 환경요인들 

즉 각종 산업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 남성장애인 145만 3,606명, 여성장애인 

104만 7,506명으로 총250만1,112명인 것으로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급 장애인은 총 20만875명, 장애등급이 낮은 

6급 장애인은 총 62만3,5786명으로 나타났다{1].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

입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장애

인에게 보낸 억압과 차별에 대한 침묵의 틀을 깨고 소중

한 인격적 주체로서 권리회복과 동등한 시민권 획득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주장하는 활동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2]. 

그러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소

득보장이 38.2%, 의료보장이 31.5%, 고용보장이 8.6%, 주

거보장이 8.0%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76.4%를 차지

하고 있을 정도로 높았다[3].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에는 

소득이 20.7%, 동료와의 관계가 16.9%, 승진에서 14.2%

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직장 내에

서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월등히 낮다[4]. 이러

한 차별경험은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

을 형성하는 게 될 것이다. [5]는 차별을 양산하는 사회적 

배경을 열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중에서 경제적인 측면

에서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들로 부터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특수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된 재활, 그리고 사회보장 프로그

램 실시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지출, 장애와 관련된 과도

한 지출은 위협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차

별을 양산하는 사회적 배경은 곧바로 사회적 배제로 이

어지게 되고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취업자

체가 생존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들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경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속한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 불평등

은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적 사회구조, 

사회문화적 소외 및 고립, 빈곤, 정치적 무력감, 공간적 

격리, 심리적 무력감 및 좌절감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

제이다[6].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의 심리·정서적, 경제·사회적

인 어려움에 대하여 문제로 인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

다. 때문에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나 대응책

은 있으나 그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일상생활 경험의 어려움에 관한 깊은 내면의 심도 

깊은 분석적 연구는 지금까지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관하여 

느끼고 경험한 그대로를 자유롭게 나타내어 기술하게 함

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합의

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CQR)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

해 장애인들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현상을 통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

내고자 한다. 즉 급변하는 현대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장

애인들의 일상생활 경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의미와 본질

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줌으로 그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통하여 장애

인들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여 효과적

인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여 이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연구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어려움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일상생활에서 심리‧정서적 경험은 어떠한가?

2. 장애인 일상생활에서 사회‧경제적 경험은 어떠한가?  

3. 장애인 일상생활 경험의 대처과정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질적 연구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경험의 어려움을 있

는 그대로 충분히 드러내어 이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경

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인간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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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체험에 얽혀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장

애인들의 일상생활 경험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조명하

기 위하여 실제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세계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

이다. 즉 경험의 본질적 모습과 일상적인 생활 표현을 그

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객관성 결여를 보완시킨 질적 연

구의 CQR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절차

를 따라 연구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경험에 대한 본질

에 집중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심층 깊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고 사료되었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 참여자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만나기 위

하여 서울시 00구의 종교기관과 지인을 통하여 연구 대

상자를 만난 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30세 이

상의 성인 중에서 연구 목적에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30세 이상 성인을 선정한 이유는 수년간 장애인으로 살

아오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 하면서 자

기 나름대로 어려움에 관하여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30세 이상 성인으로 선

정하되 장애종류 및 등급, 학력, 직업, 경제력 등을 제한

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참여

자 선정에 자율성을 두었다. 심층 면접 대상자였던 장애

인 8명을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

명을 하였다. 심층 면접은 2014년 06월 초순부터 2014년 

07월 중순 까지 이루어졌으며 1회 60~90분 정도 실시하

였으며, 면접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교

기관 상담실 또는 참여자의 가정에서 실시하였다. 

2.3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연구 참여자는 남자 4명, 여자 4명이며, 장애종류는 지

체장애 4명, 시각장애 1명, 청각장애 2명, 지적장애 1명이

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 2명, 2급 2명, 3급 3명, 4급 1명이

며 직업을 가진 참여자는 4명, 독거는 3명으로 파악되었

다.

Case  Sex Age 
Disability 

Category

Disabili

ty 

rating

Marital 

Status 

Living 

with 

family

Occupation

 1 M 32

Physical

Disabiliti

es

Level 3 Single Parents
Rehabilitat

ion work

 2 M 32

Physical 

Disabiliti

es

Level 4 Single Parents
Ephemera

 job

 3 W 48 Deaf Level 2
Marria

ge

Spouse, 

children

Sewing 

Factory

 4 W 50 Deaf Level 2
Marria

ge

Spouse, 

children
No job

 5 M 52 Blind Level 1
Bereav

ement
children No job

 6 M 54

Physical

Disabiliti

es

Level 1 Divorce
Living 

Alone
No job

 7 W 60

Physical

Disabiliti

es

Level 3
Bereav

ement

Living

 Alone
No job

 8 W 44

Develop    

 mental 

Disabiliti

es

Level 3 Divorce
Living 

Alone

Accessorie

s Factory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2.4 자료 분석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CQR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CQR은 Strauss와 Corbin[7]의 근거이론과 

Ellior[8]의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만든 질적 분석 

방법이다. CQR은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의 객관성 결여

와 결과의 반복성,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여 개방한 것으로 복수의 연구자(분석 팀)가 참여

하여 합의를 도달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복수의 연구자(분석 팀)가 먼저 자료를 독

립적으로 분석하고 각 분석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나가며 

자료해석의 편향된 관점을 막기 위해 감수자가 분석자들

의 합의 판단을 점검하는 절차를 따른다[9]. 이에 본 연구

는 질적 연구의 객관성 결여를 보완시킨 CQR 방법을 사

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경험을 탐색할 수 있

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사회복지 및 상담

관련 박사과정 학생 2명이 분석 팀으로 되고,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장애복지) 전공 교수 1인이 감수

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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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범주와 영역 분류

수집된 자료들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는 작업으로 

유사한 주제에 대한 정보자료군(information cluster)인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분석팀은 각 사례의 전사한 

내용을 모두 읽고 영역을 만든 다음, 전원이 모여 토론을 

거쳐 대범주와 중심영역을 결정하였다.

2.4.2 영역 내의 핵심 내용 요약

모든 사례를 영역별로 정리한 후, 각 영역의 내용을 요

약하여 요약에 대한 반응을 구성하였다. 요약을 할 때  

연구 참여자의 말에 충실하였으며 사례의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두었다.  

2.4.3 영역과 핵심 내용 감수

모든 사례의 영역과 요약 반응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분석팀은 감수자의 지적에 대하여 토의

를 하여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영역이나 핵심 내용을 수

정하거나 토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

의 각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7～

8 사례일 경우 일반적인(general)범주,  50%이상 나타는 

전형적(typical)인 범주(4～6 사례),  50%미만 나타내는 

변동적(variant)범주(2～3사례), 드물게 나타나는 드문

(rare) 범주(1사례)로 분류하여 빈도를 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장애인 8명의 일상생활경험에서 나온 진술

로부터 구성요소를 도출한 결과 3개의 범주에서 14개 영

역 및 그에 따른 48개의 내용에 따라 빈도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3.1 심리·정서적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의 심리·정서적 경험에서 

자신감 결여, 건강문제 염려, 결혼(재혼) 및 이성문제, 가

족관계 어려움, 외로움, 노후문제 염려로 나타나 6개 영

역의 내용에 대한 빈도 분석은 다음과 같다.

Category
Central 

region
Content Frequency

Psycholo

gical and 

emotional 

experience 

Lack of 

confidence

Gaze is frightening

There is no motivation

Falling behind reality

They do not accept 

non-disabled

General (7)

General(7)

General(8)

General(7)

Health 

issues 

concern

Weaker than their 

non-disabled state

I think falling immunity

The best health care 

Feared complications

General(8) 

Typical(6) 

General(7) 

Variant(2)

Married 

(second 

marriage), 

rational 

problem

Any reason He makes a 

friend 

Do not even think of 

marriage(married) are at all 

Misunderstood stars 

Miss reason.

Variant(2)

Typical(5)

Typical(5)

Typical(4)

Alienation 

from family 

relationships

Leave a street meeting in 

relatives 

Brother, sister double act of 

Children away

General(8)

Typical(5)

Typical(5)

Loneliness

Loneliness, lack of contact 

with his mind 

Can not say the distressed 

Feeling alone

Genera(8)

Genera(8)

Genera(7)

Aging 

issues 

concerned

General anxiety about 

aging
Genera(8)

<Table 2> Analysis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xperience,

3.1.1 자신감 결여

연구 참여자는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매사에 자신감이 

결여된다고 하였다. 무엇을 하여도 자신이 없고, 비장애

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하는 시선도 두

렵고, 의욕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장애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

들이 자신들을 수용하지 않는 느낌도 받는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는 시선이 두렵다(7), 의욕이 없

다(7), 현실적으로 뒤떨어짐(8), 비장애인들이 수용하지 

않음(7)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일반학교에 다녔어요. 다리가 불편하니

까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도 싫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활동적이고 .... 다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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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들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데 공부도 하기 싫고 공부하면 

뭘 하겠냐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시간만  

보냈어요.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사례 2)

3.1.2 건강문제 염려

연구 참여자들은 제일 염려되는 것은 건강문제(7)라고 

하였다. 신체적으로 약해져 있으므로 비장애인들 보다 

자신들의 모습이 약해져 있으며(8),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력도 비장애인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 같으며(6), 합

병증이 생길까(2) 두렵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무엇을 해도 ....건강하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런데 나는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도 그렇고....다른 병이 또 생길까 겁이 나요.”(사례 7)

3.1.3 결혼(재혼), 이성문제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장애의 핸디캡으로 좋

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음으로 애태우고, 경제적 여건과 여러 가지 열

악한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 이성 친구를 사귀지 못

함(2)과 결혼(재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며(5) 오해를 

받는 경우(5)도 있으며 이성이 그립다(4)고 하였다. 

“나도 남자인데....다른 친구들처럼 연애도 해보고 싶

지만..... 내 다리가 이런데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마

음으로만 애태우고 말죠.”(사례 1) 

3.1.4 가족관계 섭섭함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그로 

인해 본인과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집안의 행사 때 참여를 잘 안하게 되고 참여를 하더라고 

친인척들이 자신들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섭섭함이 

내재되어 자연스럽게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8)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도 어떨 때는 안

타깝게 어떨 때는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들 즉 이중

적 행동(5)과 결혼한 자녀들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5)이 

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으

로 힘들다고 하였다.

“언니 딸 결혼식에 갔어요. 친척들이 많이 모였는데 

큰 이모가 그냥 집에 있지 왜 왔느냐? 하고 몇몇 친척들

도 몸도 불편한데 굳이 안와도 되는데......하는데 나를 생

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많이 섭섭했어.”(사례 5) 

3.1.5 외로움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속 대화 상대 부족으

로 외로움(8)을 느끼며, 고민이 있어도 털어놓지 못하고

(8), 혼자라는 느낌(7)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고민과 걱정거리 있어도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친한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에게도 속마음을 다 털

어놓을 수 없어서 많이 답답해요. 남편도 장애자라서 말

을 할 수가 없어요.”(사례 3)

3.1.6 노후 문제 염려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중에서도 노후문

제(8)가 제일 염려된다고 하였다. 건강한 사람도 노후를 

걱정하는데 자신들은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므로 노후의 건강문제, 경제문

제, 거처 문제 등으로 노후의 전반적인 것에 불안감을 나

타냈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더 늙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마음을 굳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시설로 가

는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요.”(사례 5)

3.2 사회·경제적 경험

연구 참여자는 일상생활의 사회·경제적 경험에서 관

계의 어려움, 생계문제, 출산·양육 문제, 취업과 직장생활 

어려움, 외출 시 번거로움으로 나타나 5개 영역 내용에 

대한 빈도 분석은 다음과 같다.

3.2.1 관계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

하는 가운데 동정하는 시선(6)과 주변사람들의 무시(7), 

주변사람들의 불신(5)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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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Central 

region
Content Frequency

Social and 

economic 

experience

Difficult

ies in 

relations

hips

Attention to 

compassion 

Ignore the people 

around 

Distrust of those 

around

Typical(6) 

General(7) 

Typical(5)

Liveliho

od 

issues

Inconsistent income 

To work hard 

Child education 

expenses luxury 

Housing problems

General(7)

General(7)

Typical(5)

Typical(5)

Childbir

th and 

parentin

g issues

 Fear of childbirth 

care, 

Anxiety about the 

future 

Future and their 

children's health

Typical(6)

Typical(6)

Typical(6)

Employ

ment, 

the 

difficulty 

of 

working 

life

Should ignore the 

outside 

Sugar disadvantaged 

Discrimination 

Lack of amenities

General(7)

General(7)

Typical(6)

General(7)

Hassle 

when 

you go 

out

In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 

Out restraint 

Insincerity of the 

activities assistant

General(7)

General(8)

Variant(2)

<Table 3> Analysis of the social and economic 
experience

“교회청년들 모임에서 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청년들이 평소보다 더 잘해주는데 그것이 불편

하더라고요. 그냥 평소와 같이 해주면 괜찮은데 괜히 동

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싫다는 말이에

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이 대해 주었으면 좋겠는

데.”(사례 1) 

3.2.2 생계문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치 않는 수입(7), 취업하기 어려움(7), 자녀교육비 부

담스러움(5), 주거문제(5)로 인하여 생계의 문제를 언급

하였다. 

“장애자가 취업을 하는 것은 축복받은 거죠. 취업을  

하려고 엄청 이력서를 많이 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 같

은 사람 누가 채용하겠어요. 이제 포기하고 그냥 놀아

요.”(사례 4)

 

3.2.3 출산·양육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아

야 하는 출산문제와 그에 따른 양육문제(6)에 대하여 언

급을 하였다. 여자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 참여자들

도 2세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공통된 어려움이었다. 혹

시 자신들의 장애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전이될까봐 염려

스러운 것도 있으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는지, 비

장애인들의 아이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을는

지, 또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부모가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까봐 자녀들의 미래와 건강

(6)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사회생활과 경제문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6)이 역력히 드러났다.

“결혼을 하고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장애도 있고 하니 혹시 유전될까봐.....나도 많이  

걱정을 하였고....또 키울 때 힘들고 아이의 장래도 문제

가 되고...그런데 아들 1명 낳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지

금도 힘들어요.”(사례 3) 

“장애도 있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

어요. 아기를 낳자 마자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아갔어

요. 남편도 떠나고. 아들이 보고 싶죠, 건강하고 잘되었으

면 해요.” (사례 8)

3.2.4 취업 및 직장 생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과거

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동료들이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외면할 때(7)가 있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불

이익을 당하고(7), 차별대우도 받았다(6)고 하였다. 그리

고 직장 내의 편의시설 미비로(7)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

였다.

“휠체어를 타고 일을 하려가면 출입에서부터 어려움

에 부딪혀요. 누가 휠체어를 들어 올려주어야 해요. 시설

이 되어있지 않아.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오

는데 나 같은 경우는 직장 내 휠체어 경사로가 없으면 어

려움이 많아요.”(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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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외출 시 번거로움

연구 참여자는 한 번 외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것도 있

지만 불편함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고(8), 

그래서 외출을 자제한다(8)고 하였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을 활용할 때는 불성실(2)하다고 하였다.  

“한번은 아침 일찍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아침 일

찍부터 장애인이 타서 재수가 없다고 중얼중얼하더라고

요. 눈물이 왈칵 나서...... 다리가 불편하니까 대중교통 버

스 같은 것은 턱이 높잖아요. 많이 불편해요.”(사례1)

3.3 대처과정의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

지 상황에서 대처하는 과정은 종교기관 모임을 통해 정

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조언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격적 

만남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체계를 활용하

면서 재활 및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변사람들의 도

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빈도분석은 

다음과 같다.

Category
Central 

region
Content Frequency

Experienc

e coping 

process

Religious 

institutions 

meeting

Meeting the expectations of 

plenty 

A good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ir 

Having an emotional bond 

Share your tips and 

information 

Personal encounters

Typical(4) 

Typical(4) 

Typical(4) 

Variant(3)

Variant(3)

Utilize 

community 

system

Cofactor activity using 

Rehabilitation program 

participation 

Independent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Utilization associated support 

services

Variant(2)

Variant(3)

Typical(4) 

Typical(5) 

Help the 

people 

around

Help of neighbors 

Help of family 

Help of religious institutions

Variant(3)

Typical(4)

Typical(4)

<Table 4> Analysis of the coping process 
experience

3.3.1 종교기관 모임

연구 참여자는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종교기관 모임은 

숨길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 대하여 기대

가 많으며(4), 모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4)가 

되며,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끼리 정서적 유대감

을 가지고(4), 조언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3), 이 모임

은 사람답게 대우를 해준다고 하였다 즉 인격적(3)으로 

대하여 준다고 하였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런 모임에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듣고 마음 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사례7)

3.3.2 지역사회 체계 활용

연구 참여자는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

램에 참여함으로써 다름대로 체계를 활용하고 있었다. 

활동보조인을 이용(2)하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3), 자

립프로그램 참여(4) 및 지원 연계 서비스를 활용(5)하고 

있다고 하였다. 

“활동보조인이 와서 많이 도와줘요. 그런 사람이 도와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감사하죠.”(사

례 5)

3.3.3 주변사람들의 도움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3)가족들의 도움(4) 또는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으

면서(4)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고 나름대로 극

복을 하고 있었다. 

“어렵고 힘들 때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목사님

께 이야기해요. 많이 도와주고 찾아오시고 그래요.” (사

례 7)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경험의 어려움을 질

적 연구의 CQR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울시 00구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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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종교기관과 지인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

게 표현하며 본 연구에 동의를 한 장애인 8명을 선택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정서적 경험 중 자신감 결여, 건강문제 염

려, 결혼(재혼) 및 이성문제, 가족관계 어려움과 외로움, 

노후문제를 염려하고 있었다. 

[10]의 연구에서 대부분 장애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심리적 위축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를 겪으

면서 자아기능이 약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나친 의존 

및 퇴행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기개념의 혼란, 분노와 수

치심 불안, 우울 및 무력감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를 유

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11].

또한 [12]은 장애로 인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 장애로 

인한 행동장애와 함께  이로 인한 불안, 욕구불만 및 우

울과 같은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

체 및 정신적 건강의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

다고 하였다. 특히 후천적 장애의 경우 신체 및 정서적 

장애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반드시 수반되며 감각마비, 

운동 및 성 기능 상실, 신체부분의 상실, 인지능력 저하, 

그리고 대소변 조절불능 같은 신체적 장애는 정서적 혼

란, 직무수행, 미래와 현재의 목표수정, 자존심 위축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했다[13,14]. 본 연구에

서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 정서적 경험에서 자신감이 결

여되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의욕이 없으며, 현

실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비장애인들이 수용하지 않는다

는 경험이 수치심 불안, 우울 및 무력감과 같은 정서와 

자존심 위축, 자아존중감 저하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

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빈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높

아 우울성이 증가하며,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

고 지각할 때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

였다. 이는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할 때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15]. 본 연

구 참여자의 건강문제 염려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며, 합병증이 생길까 두려우며, 건강이 제일 염려스

럽다고 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에 관하여 심리· 정서적으

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은 심리적 무력감이나 우울성이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경우 심리

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

족이나 주변의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여 살아갈 경우 심

리적 지지를 얻지만, 사회적 지지가 중단되거나 약화될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커질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16, 17 ].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관

계의 어려움에서 친인척 모임에 거리를 두고, 형제·자매

들의 이중적인 행동, 멀어진 자녀들과 속 대화 상대 부족,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라는 느낌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약화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급변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수년간 장애인으로 쉽게 

적응하여 생활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갈등과 혼란, 불

안, 사회적 지지의 약화 등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장애인의 신체적 부자유함으로 인해 겪

는 이차적 장애로 파생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결

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경험에서 관계의 어려움과 생계문

제, 출산·양육문제, 취업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 외출 시 

번거로움으로 나타났다. 

[18]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특정업무는 수

행할 수 없는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경험한

다고 하였다. 장애인들은 실제 기능 수행을 하는데 어려

움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들

에게 작용하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

적 어려움으로 생계문제 어려움과 취업의 어려움을 나타

냈다. 이들이 주변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고, 

관계의 어려움과 자녀들 교육비의 부담스러움과 주거문

제 등과 더욱이 취업을 하기가 힘들어 가정 경제에 도움

이 되지 못하는 것에 더욱 안타까워했다. 국가는 다양한 

고용서비스들을 통해 이들의 이러한 제약을 어느 정도라

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들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

도적 접근과 실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들이 계발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장기간 근로

를 유지할 수 있는 이중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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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신체적 손상과 기능장애로 인해 교통, 통신

설비, 공공건물, 도로 이용 등의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하

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물리적인 장벽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제한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경험한다는 것이다[19].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외

출 시 번거로움을 언급하면서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편의

시설 미비 등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셋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한 대처과정은 종교기관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체

계를 활용하여 나름대로 대처를 하면서 또한 주변사람들

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종교기관 모임과 지역사

회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모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조언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복지체계 서비

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 하며 이들이 일상생활에 어려

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지식 등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

이다.

장애인들은 심리·정서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어려움

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감 등을 호소하면서 눈물

을 보이는 참여자도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심리·정

서적, 사회·경제적으로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

장애인들이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의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방안이 좀 

더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관련 기관

과  단체를 통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그 가정을 이해

하고  우호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사회통합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지역별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도 장애인들이 취

업할 때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해주고, 경력단절 장애

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비용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교

육을 강화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계발하여 보급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경험했던 문제점을 현상 그대로 드러내어(lift up) 

분석하였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어

려움을 있는 그대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적

이고 사적인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고, 연구자가 표본추

출에서 동의를 한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 본 연구 대

상자는 서울시 00구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참여자 8명

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장애인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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